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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유기 동물 발견 시 1577-0954로 신고하세요
- 동물보호상담센터 및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유실‧유기 동물 상시 신고체계 가동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3월 18일부터 동물

보호상담센터 및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유실‧유기 

동물을 발견하면 상시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가동한다. 

  기존에는 유실‧유기 동물을 발견한 경우 관할 지방정부의 담당 공무원 

또는 민원실의 연락처를 검색하여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한, 

업무 이외 시간에는 신고 접수 자체가 원활하지 않아 유실‧유기 동물을 발견

하여 신고하려는 일반 국민들에게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동물보호상담센터(1577-0954) 

내 유실‧유기 동물 신고 전용 번호를 신설하여 상담자가 위치를 확인 후 

해당 지역 담당자를 바로 연결해주도록 개편하였다.

  또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상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해진다. 동물 발견 장소, 일시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관할 지방

정부 담당자에게 접수 내역이 송부되어 구조, 보호 활동이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신고는 24시간 접수가 가능하여 공백 없이 동물 구조‧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한편, 본인이 직접 구조한 경우라도 반드시 유실‧유기 동물 신고 절차를 

통해 동물보호센터로 해당 동물을 인계하여야 한다. 인계된 동물은 소유자 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공고절차를 거치며, 10일이 지나도 원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해당 동물을 입양할 수 있다.

- 2 -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이연숙 과장은 “배회하는 유실․ 유기 동물을 

발견, 신고하는 일반 국민들의 신고가 해당 지역 담당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개선하였고, 또한,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1. 유기‧유실동물 신고체계 개선 내용

     2.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내 신고 접수 절차

 

담당 부서

동물복지정책국 책임자 과  장 이연숙 (044-201-2611)

동물복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범진 (044-201-2623)

동물복지정책국 책임자 과  장 김동일 (044-201-2631)

동물보호과 담당자 사무관 박은혜 (044-201-2637)



- 3 -

붙임1붙임1  유기‧유실동물 신고체계 개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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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붙임2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내 신고 접수 절차 

□ 1단계 : www.animal.go.kr 접속 후 상단 ‘반려동물 분실‧구조’

탭 또는 우측 배너 클릭

□ 2단계 : 로그인 또는 간편인증

□ 3단계 : 발견일시‧장소 등 입력 후 등록

http://www.animal.go.kr

